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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남성과 결혼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의 

면모를 갖출 것을 강력히 요구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에 있는 국제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행복한 가족생활 영위와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사회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 304명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유형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국제결혼이주여성

의 문화적응유형으로는 통합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중간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문화적응유형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

과는 표집 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주는 기관을 이용하는 등 지역사회와 비교적 활발한 교류가 

있는 자들이 연구대상자에 상당수 포함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전체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 중에서는 한국어

교육 및 한국사회․문화교육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직업훈련 등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사회적 서비스 이용 시 경험한 어려움으로는 직원과의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

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등에 모국어 상담 지원 서비스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진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내에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방

안, 문화적 민감성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가족 지원방안, 서울시 국제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정비 및 전문성 강화를 기본으로 한 정책 마련 등을 제언하였다. 

����	 국제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유형,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 지원방안

ABSTRACT：This study is on acculturation and social support system for foreign wives residing 

in Seoul, Korea. Korea is now being challenged to equip the society with receptiveness of foreign 

people and foreign culture. Foreign wives are coming into Korea through marriage to Korean me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ose wives' acculturation patterns and acculturative stress along with social 

support service needs. The survey was applied to the sample of 304 foreign wive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foreign wives residing in Seoul are acculturated at the pattern of integration, rather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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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ion or marginalization. Besides, acculturative stress was quite low. In regards to social support 

system, the foreign wives revealed that they have the needs of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nd general social issues. They also showed high level of childcare needs and medical 

assistance along with vocational training. The foreign wives revealed that they experience a language 

barrier whenever they have to communicate with Koreans at social service centers. Thus, this study 

made suggestions on providing social services regarding empowerment of these wives, culture-sensitive 

assistance programs such as mentoring, and enhancing professional competence for this population. 

Key Words：foreign wife, acculturation pattern,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system

Ⅰ. 문제의 제기

오늘날 세계는 과학의 발전으로 그리고 기술전

문인력․산업연수생 수출입 등 경제적 이유로 인

구의 이동이 손쉬워지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권장되어지기도 한다. 한국도 세계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 편입되고, 1991년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연

수제도가 도입되면서 한국으로의 외국인의 유입

이 본격화 되었다. 이제 한국의 수도이며, 경제의 

중심인 세계적 도시, 서울의 길에서 외국인을 만

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익숙함이 최근 들어 가족 안에서도 종종 경험되고 

있다.

통계청(2005)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총 결혼건

수 316,375건 가운데 국제결혼 비율은 총 43,121건

으로 전체 결혼의 13.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은 이제 ‘일반적’ 현상이 되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국제결혼

의 여성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31,180건

으로 9.8%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법적 결

혼을 하지 않고 동거 형태로 가족을 이루어 살고 

있는 가족유형까지도 거주비자(F-2)를 활용해 고

려해 본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나 여성의 경우 

67,441명, 남성의 경우 20,950명에 이르게 된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은 결혼과 함께 한국으로 이

민해 오는 순간 기존에 자신이 익숙해져 있는 것

과는 매우 다른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그 상황이

란 남편, 시댁식구, 이웃, 공무원 등 수많은 한국 

사람들 그리고 음식, 풍습 등의 한국문화이다. 이

는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문

화적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 가운데 국제결혼이주

여성이 일차적으로 상이한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

게 되는 곳은 바로 가족이다. 

국내 다문화 가족에 대한 기존연구들로는 주로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

는데 가족생활 및 복지에 대한 실태조사(강유진, 

1999; 양철호 외, 2003; 보건복지부, 2005)와 자녀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은희, 2004) 등이 있다. 

이들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국제결혼이주여성

들은 한국어 사용능력의 부족과 남편과의 생활습

관 및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한국에서의 가족생활

과 지역사회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구체적으로 남편과의 성격차

이로 인한 갈등, 가정폭력, 자녀양육과 교육의 어

려움, 노부모부양문제, 시댁식구들의 무시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이들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

하고 있으나 국가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

며, 몸이 아프거나 건강상태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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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 이들의 가족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지원방안의 모색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자녀들의 경우 한국어 구사 능

력이 또래집단에 비해 떨어지거나 학교생활 적응

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가족에 

대한 다각적 측면에서의 지원방안 모색의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 자료들은 주로 실태조사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다문

화 가족이 가족 내에서 문화적으로 경험하는 어려

움과 갈등이 무엇인지, 한국 남성과의 결혼으로 

본국을 떠나 한국사회에 정착해야 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문화적 충격과 한국문화적

응 상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탐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가족과 지역

사회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조사에 기

반을 둔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도 다각적으

로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제결

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방

안 중 하나가 이들이 경험하는 문화적 차이로 인

한 어려움을 발견해내고 이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

울이는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

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다문화 가족연구는 지방화의 추세와 함께 

지역사회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충

청남도, 경상남도 그리고 전라북도 등에서는 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

으로 실태조사와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표명되었다(광주여

성발전센터, 2003;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03; 

전북발전연구원, 2005;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6). 

그러나 다른 지역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결

혼이주여성의 분포비율1)이 높은 서울 및 경인지

역 등의 도심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이들을 위한 구

체적인 사회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가 이루

어지지 못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며, 도시와 농촌의 

문화가 다르고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결하

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도시지

역에 맞는 국제결혼이주여성 지원방안이 새롭게 

연구되어져야 한다. 특히 전국의 도시지역 중 가장 

많은 수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서

울에서 이들과 이들의 가족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와 정책 마련에 책임을 갖고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가족을 현대사회의 다

양한 가족형태 중 하나로 인정하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고려를 전제로 서울지역 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생활 및 지역사회생활 정착을 돕

는 구체적인 사회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국제결혼이주여성

들의 문화적응유형과 생활에서 경험하는 문화적

응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둘째, 국

제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을 

알아보고, 이들의 가족생활 및 지역사회생활 정착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에 대

한 욕구를 파악하며, 셋째,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

1) 국제결혼이주여성 지역별 분포비율(통계청, 2005), 지역(명, %) : 전국 66,912(100.0), 서울특별시 16,454(24.6), 부산광역시 3,753(5.6), 대

구광역시 1,857(2.8), 인천광역시 4,114(6.1), 대전광역시 1,426(2.1), 광주광역시 1,301(1.9), 울산광역시 996(1.5), 경기도 16,681(24.9), 강원도 

2,142(3.2), 충청북도 2,176(3.3), 충청남도 3,047(4.6), 전라북도 2,955(4.4), 전라남도 3,250(4.9), 경상북도 2,892(4.3), 경상남도 3,288(4.9), 제

주도 5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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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족의 결혼안정성을 높이고 

가족 및 지역사회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Ⅱ. 문화적응유형

20세기 초 문화접촉 상황에서 적응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문화적응’이라는 개념이 발생하였고 이

와 관련한 초기 연구들에서의 주된 논의는 문화적

응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과 관련되었다.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이주가 빈번해지고 그에 따른 문화접

촉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현상들이 발생하면서 다

양한 적응의 양태와 유형으로 관심이 바뀌기 시작

하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 문화적응 연구자들

은 문화적응의 양태와 유형이 일정한 문화를 지닌 

집단 속의 개인이 이주하게 됨으로써 새롭게 속하

게 되는 사회의 문화, 즉 사회적 구조와 제도, 정

치, 가치체계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대표적 연구자인 

Ward et al.(2001)은 문화접촉의 결과를 집단수준

의 결과와 개인수준의 결과로 나누어 집단수준에

서는 학살(genocide), 동화(assimilation), 격리

(segregation), 통합(integration)으로, 개인수준에

서는 통과(passing), 국수주의(chauvinism), 주변

화(marginalization), 중재(mediating)로 나누어 

살펴보았다.2) 나아가 이론적 체계와 함께 경험적

인 측정방법을 개발하여 연구를 더욱 진전시켰다

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동시에 최근 많은 연구의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는 Berry(1997)의 경우 

문화적응과정을 정서, 행동, 인지적으로 광범위하

게 다루면서 두 개의 차원, 즉 1) 모국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 유지여부, 2)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

지여부에 따라 통합(integration), 분리(separation), 

동화(assimil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로 구

별해 냈다. 모국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주류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유형은 통

합으로, 모국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유지하나 주

류사회와의 관계가 소원한 유형은 분리로, 모국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지 않은 채 주류사회와의 관

계를 보다 많이 추구하는 유형을 동화로, 그리고 

주류사회와 모국의 문화 모두에 적응하지 못하는 

유형을 주변화로 구분 지은 것이다.

Sam(1995) 등의 연구에서는 이민자들이 통합

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발견은 

이민자의 본국과 현지의 문화 중 어느 하나를 선

택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지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방

식으로 훈련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에 도움을 주

었다.3) 그러나 이 같은 적응유형은 서로 독립적이

라기보다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유동적인 것

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이민자가 적응

유형의 하나의 전략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

인이 처한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통합 다음으

로 선호하는 전략은 이민자들 모국의 문화와 개인

적 성향․이민한 국가의 사회문화 정책 등에 따라 

달리 선택되어질 뿐 아니라 발달과정상에서의 전

략도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응유형 분류

에 따른 연구결과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서

비스 마련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시점에 어떤 

방향성을 띄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2) 정진경․양계민(2004)에서 재인용함.

3) 상게서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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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을 것이다.

 Ⅲ. 서울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현황 및 특성

서울에는 한국 총 인구 4천 8백만 명 중 20.8%

인 1천만 명 조금 넘는 수의 인구가 거주(통계청, 

2005)하고 있다. 한국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

해 들어온 국제결혼이주여성 중 24.6%인 20,418

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서울출입국관리사

무소, 2006), 2005년에 비해 3,964명이 증가한 것

이고4), 서울 인구의 0.2%에 달하는 수이다. 경기

도에 이어 2번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서울 중에

서도 이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영

등포구이며, 그 다음으로 구로구, 관악구, 중랑구, 

금천구 순으로 나타났다5). 현재 서울에 가장 많이 

들어온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중국동포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순으로 나

타났다. 국적에 따른 각 구별 국제결혼이주여성 

분포는 <별표 1>에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2005)가 전국단위로 조사한 국제

결혼이주여성과 서울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비

율을 비교해 보면 타 지역과는 다른 서울지역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서울에는 중국 출신 

동포여성이 12,116명으로 전체 중국동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38.02%, 서울 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

의 60%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베트남 출

신 여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필리

핀 여성이 베트남 여성보다 한국으로 국제결혼을 

하여 들어온 비율이 높다고 보고한 보건복지부

(2005)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서울에서는 베트남 

출신 여성이 필리핀 출신 여성 보다 3배 많이 거

주하고 있다. 셋째, 전국단위 조사(보건복지부, 

2005)와 달리 서울에는 태국출신 여성보다 몽골

출신여성이 더 많았다. 넷째, 서울에 거주하고 있

는 국제결혼이주여성 중에는 출신국 10위권에 미

국출신의 여성들(7위)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적별 

인원이 100명이 넘는 국가에는 타이완도 해당된

다. 즉, 서울에는 기타 선진국(미국, 대만 등) 출신

의 50%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보건

복지부(2005)는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기타 선진

국 출신 여성의 수가 1,021명인데, 그 중 미국과 

대만 출신을 합산하면 총 424명(42%)이다.

Ⅳ. 연구방법론

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다문화

가족을 이루고 있는 국제결혼이주여성으로 사실

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자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수집은 2006년 9월부

터 2007년 1월까지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표집은 서울 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4) 전국 배우자 자격 거주비자(F-2) 외국인 수(통계청, 2005;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2006), (2005년도 명 → 2006년도 명, 증가수) : 서울특별

시(16,454 → 20,418, 3,964), 부산광역시(3,753 → 3,888, 135), 대구광역시(1,857 → 2,388, 531), 인천광역시(4,114 → 4,994, 880), 대전광역시

(1,426 → 1,899, 473), 광주광역시(1,301 → 1,531, 230), 울산광역시(996 → 1,362, 366), 경기도(16,681 → 20,847, 4,166), 강원도(2,142 → 2,275, 

133), 충청북도(2,176 → 2,702, 526), 충청남도(3.047 → 3,873, 826), 전라북도(2,955 → 3,528, 573), 전라남도(3,250 → 3,713, 463), 경상북도

(2,892 → 4,161, 1,269), 경상남도(3,288 → 4,574, 1,286), 제주도(580 → 675, 95), 전국(66,912 → 82,828, 15,916)

5) 서울지역 배우자 자격 거주비자(F-2) 외국인 수(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2006) (명, %) : 강남구(491, 2.4), 강동구(912, 4.5), 강북구(807, 

3.9), 강서구(967, 4.7), 관악구(1,099, 5.4), 광진구(818, 4.0), 구로구(1,245, 6.1), 금천구(1,032, 5.0), 노원구(860, 4.2), 도봉구(618, 3.0), 

동작구(650, 3.2), 마포구(702, 3.4), 서초구(379, 1.9), 성동구(780, 3.8), 성북구(864, 4.2), 송파구(860, 4.2), 양천구(739, 3.6), 용산구(673, 3.3), 

은평구(928, 4.6), 종로구(449, 2.2), 중구(441, 2.2), 중랑구(1,057, 5.2), 동대문구(1,025, 5.0), 서대문구(672, 3.3), 영등포구(1,350,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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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없는 관계로 국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

역사회내의 복지관, 시민단체, 구청, 출입국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자

신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여성을 소개해주는 눈덩

이 표집(snowballing sampling)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기도 하였다. 총 400부의 설

문지가 배부되었으며, 미수거된 자료와 분석에 부

적절한 자료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연구결과 분

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304부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개인 및 가족에 

관한 일반적 사항, 한국에서의 문화적응 상태, 문

화적응 스트레스 정도, 사회복지 서비스이용 및 

욕구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통계

청(2005) 국제결혼이주여성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서 한국남성과의 결혼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출

신국을 참고하여 6개 국어(중국어, 일본어,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로 번안되었으며, 번안

된 각 설문지는 해당 국가의 원어민 또는 전문가

에게 감수를 받은 후 사용하였다. 

설문지에 활용된 척도는 Barry(2001)의 ‘문화적

응척도(Acculturation Scale)’로, 신뢰도 Cronbach's 

�값은 .74~.85였으며, Sandhu and Asrabadi(1994)

의 ‘문화적응스트레스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로 신뢰도값은 .94였다. 그 외 사회복지제

도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과 욕구를 묻는 질

문지는 관련문헌 검토6)를 통해 작성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

술분석, t-test, One-way ANOVA, 상관관계분석

을 실시하였다. 

Ⅴ.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20~30대가 가장 많았으

며, 교육수준에서는 고졸이, 결혼기간은 3년 미만

인 자가 그리고 직업이 없이 전업주부인 자가 대

다수였다. 연구대상자에 관한 구체적인 일반적 특

성에 관한 분포는 <표 1>에 제시하였다.  

2. 문화적응유형과 문화적응스트레스

1) 문화적응유형

본 연구대상자의 문화적응유형을 ‘문화적응척

도'를 사용하여 동화, 통합, 분리, 주변화의 4가지 

영역으로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응답

자의 동화의 평균은 2.61점, 통합의 평균은 3.27점, 

분리의 평균은 2.98점, 주변화의 평균은 2.28점으

로 나타났다. <표 2>와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문화적응유형 가운데 동화는 모국문화에 대한 

정체감을 유지함 없이 한국사회와 문화에 일방적

으로 흡수되는 측면을 측정한 것으로 국제결혼이

주여성 응답자의 동화성향은 5점 척도에서 평균

이 중간 보다 낮은 2.61점이었다. 동화를 측정한 

항목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난 것은 ‘집

6) 김연희(2006), 김이선 외(2006), 설동훈․윤홍식(2005), 양철호 외(2003), Chatani(2001), Finch and Vega(2003), Simich et al.(2005), 빈부격

차차별시정위원회(200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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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을 때 대개 한국말을 사용한다’(3.51점)였다.  

이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원이 모두 한국인

이므로 한국어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례가 대

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난 것은 ‘나는 모국어보다 한국

어로 글쓰기를 더 잘 한다’(2.05점)였다. 그 외 ‘모

국사람보다 한국사람과 더 잘 어울린다’, ‘친구의 

대부분이 한국사람이다’ 등의 질문에서도 각 2.54

점, 2.64점으로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까운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제결혼이주여성

은 한국사회에의 적응을 동화의 전형으로 보이지

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합은 모국문화에 대한 정체감을 유지하면서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정체감도 함께 지니는 것

으로 문화적응 유형의 4가지 영역 중 가장 지향해

야 하는 유형으로 평가되는 영역이다. 연구대상자

의 통합 평균은 3.27점으로 4가지 문화적응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로 산출되었다. 가장 높은 

점수는 ‘한국인 친구와 모국인 친구가 모두 있다’

의 3.63점이었다. ‘한국사람과 모국사람 모두 나를 

귀중히 여긴다’와 ‘나는 한국사람이든 모국사람이

든 누구와 있어도 편안하다’도 각 3.56점, 3.55점으

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어와 

모국어를 모두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 

항목의 평균점수는 2점대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이처럼 통합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통합을 

측정한 질문들과 응답자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분

석된다. 즉, 국제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및 모국인

과 모두 사귐을 갖는지, 함께 있을 때 편안한지 등 

사교적 관계를 측정한 항목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본 연구 대상자가 주로 지역사회 내에서 이주여성

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한국인 및 모국인 집단과 모두 활발한 교류가 

있는 자들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이러한 결과를 국제결혼이주여성 모집단이 

갖는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이 모국문화의 정체감을 상실

한 채 한국문화에 무조건적으로 동화되는 것 보다

는 통합의 형태로 모국문화와 한국문화에 대한 정

체감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문화적

응 유형에 속한다는 점을 주지할 때 본 연구의 결

과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이주여성 관련 프로그램

을 이용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

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이 긍정적인 방향

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물론 

가족들의 반대로 한국어 교실 등 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여성들이나 가정 내

에서만 제한적으로 생활하며 지역사회와 전혀 교

류를 갖지 못하는 여성들이 포함되지 못하였기 때

문에 이러한 결과를 서울시에 거주하는 전체 국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데는 제한점

이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분리의 평균점수는 2.98점으로 중간 수준이었

으며, 주변화의 평균점수는 2.28점으로 꽤 낮은 수

준으로 나타났다. 분리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이 한

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모국인들과만 교류하며 모국에 대한 문화적 정체

감이 지배적인 성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분리를 

측정한 항목들 가운데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모국사람이다’(3.76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

다. 다음으로는 ‘한국사람과 있을 때보다 모국사

람과 있을 때 더 편안하다’(3.24점), ‘모국사람 모

임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3.17점)가 높게 나타

나 국제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보다 모국인 친구

를 더 가깝고 편안히 여기는 성향이 많음을 볼 수 

있었다. 한국문화나 사회로부터 국제결혼이주여

성이 분리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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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화

나는 모국어 보다 한국어로 글쓰기를 더 잘 한다. 2.05 1.1364

나는 집에 있을 때 대개 한국말을 사용한다. 3.51 1.1704

만약 내게 시를 쓰라고 한다면, 나는 한국어로 쓰는 것을 더 좋아할 것이다. 2.24 1.2276

나는 모국사람들 보다 한국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린다. 2.54 .9893

나는 한국 사람들이 모국사람들 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한다고 느낀다. 2.75 1.1160

나는 모국사람들 보다 한국 사람들에게 나의 감정을 이야기 하는 것이 더 쉽다. 2.85 1.1976

나는 모국사람들 보다 한국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더 편안하다. 2.34 .9704

학교나 직장에 있는 대부분의 나의 친구들은 한국인이다. 2.64 1.1665

평  균 2.61 .6452

통

합

나는 농담할 때 한국어와 모국어를 둘 다 사용한다. 2.69 1.2323

나는 모국어로 생각하는 만큼 한국어로도 잘 생각할 수 있다. 2.93 1.2433

나는 한국인 친구와 모국인 친구가 모두 있다. 3.63 1.0886

나는 한국 사람들과 모국사람들 모두 나를 귀중히 여긴다고 느낀다. 3.56 .9824

나는 한국 사람이든 모국사람이든 누구와 함께 있어도 매우 편안하다. 3.55 .9927

평  균 3.27 .7081

<표 2>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 : 동화와 통합

항목 세부항목 빈도 비율(%) 세부항목 빈도 비율(%)

국    적

중국(동포) 45 14.8 베트남 85 28.0

중  국 67 22.0 몽  골 19 6.3

일  본 43 14.1 태  국 14 4.6

필리핀 22 7.2 기  타 9 3.0

연 령 대

20세 이하 19 6.3 41세 - 50세 이하 39 12.8

21세 - 30세 이하 134 44.1 51세 이상 4 1.3

31세 - 40세 이하 103 33.9 무응답 5 1.6

평균연령: 31.45세(표준편차: 8.40세), 최소값: 18세, 최대값: 62세

결혼기간

1년 미만 74 24.3 5년 - 10년 미만 36 11.8

1년 - 3년 미만 117 38.5 10년 이상 14 4.6

3년 - 5년 미만 56 18.4 무응답 7 2.3

평균: 35.71개월(표준편차: 39.81개월), 최소: 2개월, 최대: 255개월

교육수준

무  학 2 0.7 전문대학 졸업 31 10.2

초등학교 졸업 13 4.3 대학교 졸업 80 26.3

중학교 졸업 50 16.4 대학원 졸업 이상 8 2.6

고등학교 졸업 113 37.2 무응답 7 2.3

직업유무 있  음 71 23.4 없  음 227 74.7

가족월수입

100만원 미만 27 8.9 400만원 - 500만원 미만 6 2.0

100만원 - 200만원 미만 80 26.3 500만원 이상 7 2.2

200만원 - 300만원 미만 58 19.1 잘 모르겠음 102 33.5

300만원 - 400만원 미만 24 7.9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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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리

내가 듣는 대부분의 음악은 모국음악이다. 2.85 1.1742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모국사람이다. 3.76 1.1285

나는 모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국사람인 모임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 3.17 1.1995

나는 한국 사람들 보다 모국사람들이 나를 더 동등하게 대해준다고 느낀다. 2.87 1.1990

나는 한국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보다 모국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편하다. 3.24 1.1377

연애는 동일 인종끼리 해야 한다. 1.97 1.1436

평  균 2.98 .6722

주

변

화

일반적으로 나는 한국 사람이든 모국사람이든 누구와도 사귀기 어렵다. 2.36 1.2228

나는 때때로 한국 사람이나 모국사람이나 모두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낀다. 1.95 .9628

나는 한국인이나 모국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2.26 1.0613

나는 때때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 2.85 1.1162

나는 때때로 친구사귀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 2.60 1.1162

나는 때때로 한국 사람이나 모국사람이나 모두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낀다. 1.88 .7640

나는 때때로 한국 사람이나 모국사람 모두 신뢰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2.20 1.0178

나는 종종 한국 사람들이나 모국사람들 모두 나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2.30 1.0308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지 않다 2.10 1.0548

평  균 2.28 .5771

<표 3>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 : 분리와 주변화

반면, 주변화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이 모국문화

에 대한 정체감뿐 아니라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정체감도 형성하지 못한 상태로 사회적 관계로부

터 소외되고 단절되는 특성을 측정한 것이다. 주

변화를 측정한 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로 나

타난 문항은 ‘때때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와 ‘때때로 친구사귀는 것이 어

렵다고 느낀다’로 각 2.85점, 2.60점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난 항목은 ‘한국사람이나 

모국사람 모두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낀다’

와 ‘한국사람이나 모국사람 모두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로 평균점수가 모두 1점대로 질

문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서울시 거주 국제결혼이주여

성 응답자의 대다수가 한국생활에서 의사소통을 하

거나 친구를 사귀는데 다소 간의 어려움은 경험하

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껴 사회적 관계로부터 자신을 소외시키

고 단절시키는 경향은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의 차이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

적응 유형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출신국

에 따라 동화와 통합유형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다. 동화영역에서는 중국(동포)의 평균

이 3.08점으로 가장 높게 산출되었으며, 필리핀 출

신의 여성이 1.9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통합영역에서는 베트남과 중국(동포) 출신의 점

수가 높았으며, 필리핀 출신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분석에서는 문화적

응의 4유형 모두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교육수준에서는 동화와 주변화영역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두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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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서 중졸이하 집단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졸 이상 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자신의 출신국 문화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낮고, 

한국문화에 무조건적으로 동화되거나 또는 출신

국과 한국문화 모두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변화되

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제시해주는 것이므로 이들 

집단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에서는 직업이 있는 

집단에서 통합영역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높게 나타나 이주여성들이 직업을 가질 경우 

한국사회에 통합되는 수준이 더 높음을 알 수 있

었다. 남편과의 연령 차이에 따른 분석에서는 연

령차이가 높은 집단일수록 동화영역의 점수가 높

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었다. 결혼기간에 따른 문화유형 차이에서는 주변

화 영역만이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

는데, 결혼기간이 2년 미만으로 짧은 경우 주변화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5년 초과 집단의 주

변화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족수입에 따

른 분석에서는 통합과 주변화 영역에서 집단별 차

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는데, 300만원이상

으로 가족 수입이 높은 집단에서 통합영역의 점수

가 가장 높았고, 주변화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수입이 낮거나 가족의 월수입

을 알지 못하는 집단에서 통합영역의 점수가 낮

고, 주변화 영역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출신국별로는 다른 

집단에 비해 한국어 의사소통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 중국(동포) 집단에서 동화와 통합유형이 높

았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와 가족월수입이 높은 

경우 한국사회에 대한 문화적응에서 통합유형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결혼기간이 2년 미

만인 집단, 가족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으로 낮거

나 또는 가족수입 자체를 알지 못하는 여성들일수

록 주변화 영역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 이들 집단

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임을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대상자들

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의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에 상세히 제시하였다. 

3) 문화적응스트레스

본 연구대상자가 한국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문

화적응스트레스와 그 하위영역인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증오감, 두려움, 문화충격 등에 관

한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국제결혼이

주여성 응답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평균점수는 

5점 척도에서 2.30점으로 중간 점수 보다 낮게 산

출되어 응답자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문화적응스

트레스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

되었다. 하위영역에서도 향수병이 2.86점으로 가

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지각된 차별감 2.24점, 지각

된 증오감 2.02점, 두려움 2.10점, 문화충격 2.41점, 

죄책감 2.0점, 그리고 기타 영역 2.44점 등 역시 모

두 낮게 나타남에 따라 이들은 적응상의 스트레스

를 심하게 경험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위영역 가운데 중간 점수인 3점에 가장 근접

한 수준으로 나타난 향수병은 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이주여성들이 모국과 모국의 가족 및 친지

들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문화충

격 역시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국제결혼이주여성

들이 한국에 들어와 음식에 적응하거나 새로운 문

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여

러 가지 압박감을 느끼는 정도가 다른 영역에 비

해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

끼는 등 한국사회의 생활에서 인식하는 지각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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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유형 평균 표준편차 F값 유형 평균 표준편차 F값

출

신

국

별

동화

중국(동포) 3.08 .6102

21.718

(p=.000)
분리

중국(동포) 2.94 .6291

.739

(p=.594)

중  국 2.73 .5171 중  국 2.89 .5769
일  본 2.08 .5934 일  본 2.91 .7535
필리핀 1.97 .4250 필리핀 3.09 .7287
베트남 2.73 .5021 베트남 3.06 .6029

기타f(태국/몽골 등) 2.57 .6742 기타f(태국/몽골 등) 3.00 .8603

통합

중국(동포) 3.41 .7112

6.215

(p=.000)
주변화

중국(동포) 2.37 .5973

1.966

(p=.084)

중  국 3.22 .6125 중  국 2.31 .4713
일  본 2.95 .7205 일  본 2.04 .5769
필리핀 2.79 .6733 필리핀 2.35 .3915
베트남 3.47 .6526 베트남 2.32 .5092

기타f(태국/몽골 등) 3.40 .7561 기타f(태국/몽골 등) 2.25 .8316

연

령

대

별

동화

20세 이하 2.62 .5653

.753

(p=.556)
분리

20세 이하 3.02 .5275

1.355

(p=.250)

21세-30세 이하 2.67 .6190 21세-30세 이하 3.03 .6595
31세-40세 이하 2.53 .6606 31세-40세 이하 2.92 .7295
41세-50세 이하 2.66 .7309 41세-50세 이하 3.00 .5768

51세 이상 2.57 .7203 51세 이상 2.33 1.1626

통합

20세 이하 3.47 .7184

.692

(p=.598)
주변화

20세 이하 2.27 .5188

.718

(p=.580)

21세-30세 이하 3.28 .7113 21세-30세 이하 2.33 .5670
31세-40세 이하 3.25 .6941 31세-40세 이하 2.23 .5389
41세-50세 이하 3.22 .7176 41세-50세 이하 2.28 .7388

51세 이상 2.95 .9146 51세 이상 1.94 .7056

교

육

수

준

별

동화
중졸 이하 2.85 .5911 16.658

(p=.000)
분리

중졸 이하 3.14 .6193 2.199

(p=.113)
고  졸 2.74 .5899 고  졸 2.94 .6793

전문대졸 이상 2.37 .6548 전문대졸 이상 2.94 .6923

통합
중졸 이하 3.44 .7251 2.257

(p=.106)
주변화

중졸 이하 2.42 .5374 8.413

(p=.000)
고  졸 3.22 .6808 고  졸 2.36 .5836

전문대졸 이상 3.25 .7083 전문대졸 이상 2.11 .5614
직

업

유

무

동화
있 음 2.71 .6886 1.363

(p=.174)
분리

있 음 2.89 .6228 -1.292

(p=.197)없 음 2.59 .6302 없 음 3.01 .6883

통합
있 음 3.43 .7350 2.127

(p=.034)
주변화

있 음 2.22 .6316 -1.018

(p=.310)없 음 3.22 .6888 없 음 2.30 .5634

남

편

과

의

연

령

차

이

동화

동갑/연하 2.42 .7725

3.539

(p=.008)
분리

동갑/연하 2.86 .5977

1.104

(p=.355)

1세-5세 차이 2.48 .6700 1세-5세 차이 3.00 .7084
6세-10세 차이 2.59 .6225 6세-10세 차이 2.86 .7280
11세-20세 차이 2.77 .6187 11세-20세 차이 3.04 .6476
21세 이상 차이 2.80 .4185 21세 이상 차이 3.07 .5718

통합

동갑/연하 3.15 .7327

.919

(p=.453)
주변화

동갑/연하 2.08 .6272

1.609

(p=.172)

1세-5세 차이 3.27 .7174 1세-5세 차이 2.23 .6416
6세-10세 차이 3.23 .6886 6세-10세 차이 2.26 .6274
11세-20세 차이 3.28 .6766 11세-20세 차이 2.37 .4828
21세 이상 차이 3.49 .7498 21세 이상 차이 2.34 .5401

결

혼

기

간

동화
2년 미만 2.67 .5789 1.693

(p=.186)
분리

2년 미만 3.01 .6206 2.098

(p=.125)
2년 - 5년 2.56 .6640 2년 - 5년 3.02 .6570
5년 초과 2.49 .7706 5년 초과 2.80 .7603

통합
2년 미만 3.30 .6968 .181

(p=.834)
주변화

2년 미만 2.34 .5153 3.150

(p=.044)
2년 - 5년 3.27 .7147 2년 - 5년 2.27 .6505
5년 초과 3.23 .7385 5년 초과 2.10 .5649

가

족

월

수

입

동화

100만원 미만 2.51 .7452

.714

(p=.583)
분리

100만원 미만 3.21 .6893

1.390

(p=.238)

100만원-200만원 미만 2.60 .6248 100만원-200만원 미만 2.96 .6500
200만원-300만원 미만 2.64 .6949 200만원-300만원 미만 3.02 .7201

300만원 이상 2.65 .6090 300만원 이상 2.82 .7195
모름 2.47 .6454 모름 3.04 .6879

통합

100만원 미만 3.13 .7227

4.089

(p=.003)
주변화

100만원 미만 2.25 .5266

2.920

(p=.022)

100만원-200만원 미만 3.28 .7035 100만원-200만원 미만 2.41 .6166

200만원-300만원 미만 3.32 .6779 200만원-300만원 미만 2.23 .5589

300만원 이상 3.47 .5961 300만원 이상 2.03 .5573

모름 2.96 .6673 모름 2.27 .5772

<표 4>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의 차이 

별감이나, 한국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이 

속한 모국 문화의 가치를 비웃는다고 인식하는 등 

지각된 증오감의 수준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온 자들이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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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차별감 2.24 .7765

향수병 2.86 .8504

지각된 증오감 2.02 .7539

두려움 2.10 .7393

문화충격 2.41 .8619

죄책감 2.00 .8516

기타 2.44 .6866

전체 2.30 .6073

<표 5> 문화적응스트레스

는 사회적 차별감의 경험과 비교해볼 때 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이주여성의 경우 실제 한국생

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차별감의 경험이 다소 낮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기타 영역에 해당하는 질문에는 ‘나의 조국사람

들이 이곳에서 열등하게 취급받는데 분노를 느낀

다’, ‘이 곳 사람들이 내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2개 항목은 전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한 36

개 항목 가운데 평균이 각각 3.11점, 3.06점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난 항목이었다. 기타 영역에 속하는 

다른 질문으로 ‘나는 나의 문화적 배경 때문에 열

등하게 느낀다’와 ‘나는 내가 다른 출신국이기 때

문에 사람들이 나와 사귀려 하지 않는다고 느낀

다’ 등은 각 1.96점, 1.83점으로 낮게 나타나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출신국적 배경이 다름으로 인해 

느끼는 열등감이나 차별감이 적은 것이 다시 확인

되었다. 그 외의 질문으로 ‘한국말로 의사소통하

려면 긴장된다’(2.74점), ‘사회활동에 참여하는데 

주저함을 느낀다’(2.42점), ‘이 곳에서 사회에 대

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2.25점) 등으로 모두 

중간 보다 낮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4) 문화적응유형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간 상관관계

이상에서 살펴본 국제결혼이주여성 응답자의 

문화적응유형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를 살펴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문화적응의 4가지 유형 가운

데 통합, 분리, 그리고 주변화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표 6>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 상관관계

동화 통합 분리 주변화

문화적응

스트레스
pearson's r -.035 -.231*** .362*** .490***

***p<.0000

통합의 경우 문화적응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계수는 -.231로 부(-)의 상관관계가 검증되었다. 

따라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으면 통합이 어렵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분리와 주변화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분리와 주변

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복지욕구

1) 이용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 이용경험 여부를 분석

한 결과는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및 원조를 받는 복지제

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

는 이용 경험이 있는 자가 각각 6.6%, 1.6%로 소

수의 응답자만이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 가운데 가족 월수입이 100

만원 미만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

는 자가 전체의 8.9%, 100만원~200만원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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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했던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

항목 예 아니오 무응답 항목 예 아니오 무응답

국민기초생활보장 20(6.6) 268(88.2) 16(5.3) 정신건강 상담 8(2.6) 280(92.1) 16(5.3)

긴급복지 지원제도 5(1.6) 283(93.1) 16(5.3) 가정폭력 상담 6(2.0) 282(92.8) 16(5.3)

건강보험 113(37.2) 175(57.6) 16(5.3) 가족상담 및 프로그램 12(3.9) 275(90.5) 17(5.6)

의료급여 75(24.7) 212(69.7) 17(5.6) 한국어교육 162(53.3) 125(41.1) 17(5.6)

고용보험 7(2.3) 281(92.4) 16(5.3) 한국문화교육(언어/풍습/음식 등) 76(25.0) 212(69.7) 16(5.3)

산재보험 7(2.3) 280(92.1) 17(5.6) 국적취득관련 정보 제공 및 원조 27(8.9) 260(85.5) 17(5.6)

신체적 보호 및 거주지제공 9(3.0) 279(91.8) 16(5.3) 기타 필요한 정보제공 및 원조(법률, 의료, 취업 등) 17(5.6) 271(89.1) 16(5.3)

보육서비스 14(4.6) 274(90.1) 16(5.3) 기타 9(3.0) 279(91.8) 16(5.3)

직업훈련 및 알선 12(3.9) 276(90.8) 16(5.3) 어떤 서비스도 이용한 적 없음 34(11.2) 254(83.6) 16(5.3)

<표 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 이용도
명 (%)

자가 26.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볼 때 경

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

족 중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복지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자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민기

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같은 복지제

도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제결혼이주여성 가족이 

이러한 복지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의료서비스이용과 관련된 복지제도 이용경

험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을 이용한 적이 있는 응답

자가 전체의 37.2%, 의료급여서비스를 이용한 적

이 있는 응답자가 24.7%로 나타나 다른 복지제도

와 비교 시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도가 높은 것

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

보험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건강보험

이나 의료급여 등의 제도를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 응답자도 전체의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

으므로 의료서비스이용 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

여 중 어느 쪽으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제결

혼이주여성 집단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실

정임을 알 수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이용

경험은 각각 2.3%씩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23.4%만이 직업 활동

에 종사하고 있으며, 직업 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다수가 가사도우미나 식당/가게 등에서 일하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여 실제적으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현

실과 관련이 있는 결과이다. 

이들이 이용한 복지서비스 가운데 가장 많은 빈

도를 차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으로 

전체 응답자의 53.3%가 한국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언어, 풍습, 음

식 등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자

도 25%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자의 다수가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

로 한국어 교실이나 문화교실 등 특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시민단체, 구청 등으로

부터 모집된 것과 관련이 있다. 아동양육과 관련된 

서비스인 보육서비스는 응답자의 4.6%가 이용경

험이 있었으며, 직업훈련 및 알선서비스와 가족상

담서비스에 대한 이용도는 각 3.9%씩으로 소수만

이 이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가족문제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한 경우와 직업훈련 및 연계 서비스를 필요로 



242   서울도시연구 제8권 제2호 2007. 6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

항목 예 아니오 무응답 항목 예 아니오 무응답

기관 직원과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85

(28.0)

123

(40.5)

96

(31.6)
서비스 이용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25

(8.2)

184

(60.5)

95

(31.3)

서비스 기관을 찾아가기 어려워서
62

(20.4)

147

(48.4)

95

(31.3)

기관 직원이 결혼이민자를 한국 사람과 다

르게 차별적으로 대우해서

11

(3.6)

198

(65.1)

95

(31.3)

나에게 맞는 적합한 서비스를 찾기 어려워서
43

(14.1)

166

(54.6)

95

(31.3)
가족이 복지시설 이용을 반대하여서

10

(3.3)

198

(65.1)

96

(31.6)

기관 직원이 결혼이민자에 대한 서비스 내

용과 절차를 잘 알지 못해서

26

(8.6)

182

(59.9)

96

(31.6)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느껴져서

6

(2.0)

201

(66.1)

97

(31.9)

<표 8>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
명 (%)

하는 더 많은 이주여성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

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국적취득관련 서비스 이용도는 8.9%, 법률, 의

료, 취업 등 기타 필요한 정보제공 및 원조 서비스

에 대한 이용경험은 5.6%로 보육서비스나 직업훈

련서비스 이용도 보다는 높은 이용률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낮은 이용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가정폭력상담 서비스 이용도는 2%, 신체적 

보호 및 거주지 제공 서비스 이용도는 3%였다. 어

떠한 서비스도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는 11.2%로 

나타나 다양한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를 이주여

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과 이용절

차 및 방법에 대한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한 실정으로 파악되었다. 

2)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시 경험한 어려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시 경험한 어려움이 무엇

인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한 영역은 ‘기관의 직원과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로 전체 응답자의 28%가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특히 한국어가 서툰 국제결혼이주여

성이 사회복지기관을 찾아간다 하더라도 그 곳의 

직원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현 실정을 잘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이주여성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

문가 또는 통역사를 배치하여 국제결혼이주여성

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및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요청된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어려움의 영역은 ‘서비스 

기관을 찾아가기 어려워서’(20.4%), ‘나에게 맞는 

적합한 서비스를 찾기 어려워서’(14.1%)였다. 서

비스이용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기관이 위치해있

는 소재지를 잘 모르거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이

용 가능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

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 사회

복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가 매우 부족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외에 ‘기관의 직원이 결혼이민자에 대한 서

비스 내용과 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서’(8.6%)와 

‘서비스이용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8.2%) 등

의 결과는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이 국제

결혼이주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의 사

회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충분한 이



서울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243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항목 예 아니오 무응답 항목 예 아니오 무응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몰

라서

85

(28.0)

128

(42.1)

91

(29.9)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아서

18

(5.9)

195

(64.1)

91

(29.9)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79

(26.0)

134

(44.1)

91

(29.9)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여서

16

(5.3)

196

(64.5)

92

(30.3)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72

(23.7)

141

(46.4)

91

(29.9)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13

(4.3)

200

(65.8)

91

(29.9)

기관의 직원과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

어서

52

(17.1)

161

(53.0)

91

(29.9)
가족이 복지시설 이용을 반대하여서

1

(0.3)

212

(69.7)

91

(29.9)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돈이 부족해서
20

(6.6)

192

(63.2)

92

(30.3)
기타

14

(4.6)

199

(65.5)

91

(29.9)

<표 9>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명 (%)

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직원교육 등이 이루어

져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기관

의 직원이 결혼이민자를 한국 사람과 다르게 차별

대우하여서’(3.6%), ‘가족이 복지시설 이용을 반

대하여서’(3.3%), ‘서비스를 받는 것 자체가 심리

적으로 불편하게 느껴져서’(2.0%) 등에는 매우 

소수만이 해당되어 정서적 거리보다는 제도상의 

문제로 지적되었다. 

 

3)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

한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28%),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26%),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서’(23.7%) 등이

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종류, 서비스 

제공 기관 등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정보부족으로 

인해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서의 가족생활과 지역사회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들

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이용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당면 

과제임을 표명하는 것이다. 또한 ‘기관의 직원과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가 전체의 17.1%

로 나타나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이

주여성들을 위한 통역서비스 등이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아

서’(5.9%),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4.3%), ‘서

비스 이용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여서’(5.3%) 등

에 응답한 자가 소수 포함되어 있었다. ‘가족이 복

지시설 이용을 반대하여서’는 0.6%로 이에 응답

한 자는 전체 사례 중 1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지

원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대

상자 모집의 상당부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로 가족의 반대로 복지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이용

하지 못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연구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반영하는 결과

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가족의 반대

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주여성의 수

는 훨씬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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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 이용 욕구

순위 항목 평균 표준편차 순위 항목 평균 표준편차

1 한국음식 만들기 교육 4.14 .9833 13 부모역할교육 3.56 1.2492

2 한국어교육 4.12 1.1004 15 여가활동참여기회제공(영화,음악회 등) 3.55 1.0912

3 건강보험혜택 및 의료비 지원 3.95 .9971 16 한국인 멘토(mentor) 연결 프로그램 3.54 1.1368

4 자녀교육지원(학습지도서비스) 3.89 1.1905 17 문화체육시설 이용 지원 3.42 1.1204

5 한국 전통문화 및 예절교육 3.86 1.0411 18 개인 및 가족상담 서비스 3.39 1.1568

6 자녀양육지원(보육서비스) 3.81 1.2303 19 노부모부양 및 수발지원 서비스 3.32 1.3352

7 직업훈련 및 알선 3.74 1.1572 20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3.31 1.2469

8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 이용 지원

(은행/시장/도서관 등) 
3.67 1.1219 21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3.30 1.2750

9 법률관련 정보서비스 3.65 1.1570 21 경제적 지원(생계비 등) 3.30 1.3093

10 여성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 3.63 1.0762 23 모국문화 가족에게 알리기 3.23 1.1252

11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내 인식개선 

캠페인
3.60 1.0879 24 모국문화 한국 지역사회에 알리기 3.18 1.0989

12 국적취득지원서비스 3.58 1.3078 25 가정폭력 관련 상담 및 서비스 2.77 1.3975

13 주택지원(영구임대주택 등) 3.56 1.3011 - 전   체 3.58 0.7409

<표 10>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 이용 욕구

4)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5점 척도

로 측정한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한국어 교

육’과 ‘한국음식 만들기 교육’은 각각 4.14점과 

4.12점의 높은 욕구를 나타냈다. 이는 국제결혼이

주여성들이 한국에서 가족생활에 적응해나가는데 

가장 시급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욕구가 ‘한국어’

와 ‘한국음식 만들기’에 대한 교육으로 일상생활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욕구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한국 전통문화 및 예절교

육’에 대한 욕구도 3.86점으로 5번째로 순위가 높

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언어

와 음식뿐 아니라 한국문화와 예절을 습득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에서 

통합형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다소 

상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문화적응 유형

을 측정하는데 있어 통합형의 측정항목들이 실제 

연구대상자가 한국문화에 어느 정도 통합된 상태

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한 측정 상의 한계점을 반영하는 것으

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문화적응 유형에서 통합

형의 점수가 높은 것과 복지욕구에서 한국어 교육 

및 문화습득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

을 연결해볼 때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적극적으

로 한국사회에 통합되기를 바라는 욕구가 높은 집

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 학습지도 서비스를 포함한 ‘자녀교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3.89점으로 높았으며, 보육

서비스인 ‘자녀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3.81점으로 높게 나타나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자

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관심 및 지원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건강보험 및 

의료비 지원 혜택에 대한 욕구도 3.95점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질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의 하나로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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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언제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의 제도권에 포함되어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적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직업훈련 및 알선’에 대한 욕구

는 3.74점으로 한국에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욕구

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적취득지원 

서비스’ 및 ‘법률관련 정보 서비스’에 대한 욕구수

준은 각각 3.58점, 3.65점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 

응답자가 인식하고 있는 국적취득을 위한 지원과 

기타 한국생활과 관련된 법률관련 정보를 제공받

기 원하는 욕구도 높은 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국제결혼이주여성이 국적취득에 관한 정

보 및 한국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법률적 문제가 

파생되었을 때 법률적 자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제공 기관의 선정 및 이를 담당하는 전

문가 집단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본적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로 생계비 등 ‘경

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는 3.3점, 영구임대주택 제

공 등 ‘주택지원’에 대한 욕구는 3.56점으로 나타

나 경제적 지원과 주택지원에 대한 욕구수준도 높

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가족 내에서의 부모역할이나 가족원 간의 원만

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

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로는 ‘부모역할교육’이 

평균 3.5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관계 향상 프

로그램’이 3.31점,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이 3.30

점으로 나타났다. 시부모 부양과 관련된 복지서비

스에 대한 욕구로 ‘노부모부양 및 수발지원 서비

스’ 3.32점, ‘개인 및 가족상담 서비스’ 3.39점이었

다. 가족과 관련된 복지서비스 욕구 가운데 ‘가정

폭력 관련 상담서비스’는 2.77점으로 다른 복지서

비스에 비해 욕구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

한 ‘한국인 멘토(mentor)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는 3.54점, 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이주여

성들 간의 친목과 사회적 지지를 위한 프로그램인 

‘여성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에 대한 욕구는 

3.6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모국의 문화

를 한국 가족이나 지역사회에 알릴 수 있는 프로그

램에 대한 욕구는 ‘모국문화 가족에게 알리기’의 

경우 3.23점, ‘모국문화 한국 지역사회에 알리기’ 

의 경우 3.18점으로 꽤 높은 욕구수준을 보였다.

이 외의 사회적 서비스 및 한국생활 적응을 위

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로는 영화, 음악회 

등 ‘여가활동 참여 기회 제공’ 3.55점, ‘문화체육시

설 이용 지원’ 3.42점, 은행, 시장, 도서관 등 ‘지역

사회 내 편의시설 이용 지원’ 3.67점, 그리고 ‘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내 인식개선 캠페인’ 3.6

점으로 각각 나타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

회 내 문화 및 편의시설 이용지원에 대한 욕구수

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결혼이주여성 

응답자의 사회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

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58점으로 꽤 높은 것으로 

산정되었다. 그러므로 제시된 복지욕구가 사회복

지정책 및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

요한 당면과제라 할 수 있겠다. 

5)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이용욕구와 문화적응유형, 

문화적응스트레스 간 상관관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이

용욕구의 전체 평균과 4가지 문화적응 유형, 그리

고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이용 욕구는 문화적응스

트레스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

준이 높을수록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 이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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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욕구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어 문화적

응 상의 갈등과 어려움이 많은 집단에 대해 우선

적으로 필요한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 이

루어지도록 사회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할 것

으로 분석되었다.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 이용욕

구와 문화적응 유형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유

의미한 상관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었다. 

<표 11> 복지욕구와 문화적응 유형 및 스트레스 간 상관

관계

동

화

통

합

분

리
주변화

문화적응

스트레스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 욕구
pearson's r .061 .060 .022 .089 .128*

*p<.05

Ⅵ. 정책제언

이상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

의 가족 및 지역사회생활 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

원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1)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지원 

국제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해나가

는데 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체계

적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에 한국어 의사

소통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해야한다. 한

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방안으로 한국음

식, 전통문화, 역사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여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체계화된 교육프

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국제결혼이주여성 가운데 취업에 대한 욕구가 

있는 자들이 한국사회 내에서 자신의 강점과 능력

을 활용하여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한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는 다문화적 강점과 능력 및 경험

을 살려 이들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3)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 및 사회적 시설 이용에 

대한 안내와 지원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복

지 및 사회적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

보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복지

시설에 대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로 된 다

국어판 안내자료와 홍보물의 출간과 보급이 필요

하다.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등 국제결혼이

주여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특화된 지역사회 내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증진을 통해 국제결혼이주

여성이 이러한 자원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시내 버스/

지하철 노선,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기관에 대한 

이용법 등을 다국어로 번안하여 국제결혼이주여

성이 그들의 모국어로 된 안내책자들을 통해 지역

사회 내의 기관이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을 제공하는 한국인 멘토 

연결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한국인 멘토를 

연결하여 각각의 상황에 따른 정보와 조언을 제공

받도록 지원해 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

다. 한국인 멘토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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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로 하는 것이 좋으며, 한국인 멘토들을 모집

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지역사회별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5)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출신국별 자조집단 구성 및 

운영

국제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부딪

히는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지지해줄 수 

있는 출신국별 자조집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서울시내 각 복지관이나 

이주여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단체, 그리

고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된

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2. 문화적 민감성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가족 

지원  

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모국문화에 대한 가족의

   이해 증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대상으

로 이주여성의 모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

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하

다. 우선 남편과 자녀를 중심으로 아내 또는 엄마

의 모국 문화와 언어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할 필요가 있으며, 부부가 서로의 문화적 차이

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부부관계증진 프

로그램 및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역사회

내의 기관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지원 방안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자녀를 한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잘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계적인 사회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

다. 이들의 자녀의 나이 및 각 발달단계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로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양육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시할 필

요가 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국제결혼이주여

성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학교 교사와 모국어

로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그 외의 양

육 및 교육에 관해 궁금한 것을 상담할 수 있는 지

역사회 기관이 필요하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자

녀를 양육할 때 현행 지역사회내의 보육서비스 제

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3. 국제결혼이주여성 및 가족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정비 및 전문성 강화

1) 국제결혼이주여성과 가족을 위한 시설 확충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다국어 상담센터’의 마련이 필요

하다. 서울 시내의 병원이나 사회복지기관 중 특정 

기관 몇 곳을 지정하여 다문화 가족의 시설 이용을 

도울 수 있는 통역자 또는 도우미를 배치하여 시설

이용의 어려움이 있는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 편의

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실무자의 문화적 역량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에서 일하는 실무

자나 활동가들이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가

족적 및 문화적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문화적 

민감성에 바탕을 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

다. 구체적으로 실무자들이 이주여성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수용하며, 다문화 가족 내 문

화적 차이로 인해 생겨나는 가치관의 상충과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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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생활습관과 방식의 차이, 자녀양육의 문제 등

에 개입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

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족에게 개입하

는 전문적 능력을 갖춘 실무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실무자 교육을 전담하는 중앙 기관이나 센터를 구

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국제결혼이주여성에

게 제공되는 한국어 교실, 한국문화 및 예절 교육, 

부부관계증진 및 다양한 가족관련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 강사제도를 도

입하여야 하며, 이러한 전문적 자격을 갖춘 전문

가 풀(pool)을 구성하고 강사 은행(bank)제도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기관에서 이주여

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전문 강

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

4. 한국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 및 

  긍정적 인식 증진  

한국사회가 다문화가족을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중의 한 유형으로 바라보며, 다문화가족의 자

녀가 집단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

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다

양한 사회운동과 캠페인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자신의 모국문화를 

한국의 지역사회에 알릴 수 있는 문화적 교류의 장

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Ⅶ.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

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과 복지서비스 이용 및 복

지욕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문

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 그리고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과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고, 연구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의 차이를 분석하였

으며, 문화적응 유형, 문화적응 스트레스, 그리고 

복지 및 사회적 서비스 이용 욕구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여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사회적 지

원방안 마련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이

와 같은 광범위한 영역의 조사결과에 기반 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책의 방향

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조사과정에서 표본선정의 

편향성과 설문조사의 한계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제시되는 자료와 같이 개별 대상자들의 문화적응

과 복지욕구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목소리를 담

아내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 선정 시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자 가운데 설문

조사에 응하는 자들을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

여 표집하였으므로, 서울시 거주 국제결혼이주여

성의 출신국별 분포비율에 따른 확률표집이 이루

어지지 못하였고, 지역사회 내의 서비스기관을 이

용하지 못하고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이주여성들

이 연구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타 이주여성들과 비교적 활

발한 교류가 있는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것으

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할 것이며, 전체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것이므로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경

험하는 개별화된 문화적응 상의 어려움과 갈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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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점

은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먼저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제결

혼이주여성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와 모집단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후 체계적인 방법을 활용한 

확률표집을 통해 연구대상자를 표집하는 조사연

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결혼이주여

성들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야기되는 어려움과 갈

등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나가는

지 등에 관해 심층인터뷰 방식을 활용한 질적연구

를 수행하여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에 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이 이루어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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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국

(동포)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몽골 미국

러시아

연방
태국

우즈베

키스탄
타이완

합계

(명)

강남구 199 78 58 29 7 4 62 15 3 4 6 465

강동구 495 198 58 87 25 11 6 8 3 7 4 902

강북구 480 136 42 59 15 26 2 8 11 3 1 783

강서구 572 152 62 56 36 11 7 13 14 15 6 944

관악구 703 165 65 74 17 9 10 6 8 6 5 1,068

광진구 497 130 73 41 13 18 9 7 6 3 4 801

구로구 828 215 56 64 30 10 4 3 8 8 - 1,226

금천구 673 202 40 47 18 15 3 7 6 10 - 1,021

노원구 513 151 59 55 17 11 5 9 2 11 6 839

도봉구 362 104 37 43 21 15 4 4 7 4 3 604

동작구 375 111 42 52 9 9 7 7 9 4 6 631

마포구 369 122 60 39 15 14 6 9 14 6 4 658

서초구 189 60 40 13 8 3 36 7 4 4 1 365

성동구 434 144 37 67 18 22 11 9 10 7 9 768

성북구 502 141 48 55 27 27 9 13 14 5 3 844

송파구 493 146 61 58 16 10 18 18 3 7 9 839

양천구 439 120 48 41 24 11 6 10 12 8 7 726

용산구 343 89 68 28 24 4 39 33 4 13 4 649

은평구 541 149 70 75 21 17 1 15 11 9 4 913

종로구 269 64 29 24 6 14 17 - 2 3 3 431

중구 250 69 28 25 2 15 11 10 4 8 6 428

중랑구 644 190 50 70 22 32 2 13 11 4 3 1,041

동대문구 670 170 47 44 23 27 3 7 7 8 1 1,007

서대문구 361 114 53 48 13 9 13 12 8 11 16 658

영등포구 915 212 58 49 29 13 14 7 10 8 8 1,323

총계(명) 12,116 3,432 1,289 1,243 456 357 305 250 191 176 119 19,934

% * 59.34 16.81 6.31 6.09 2.23 1.75 1.49 1.22 0.94 0.86 0.58 97.63

*서울 거주 전체 국제결혼이주여성(100%)의 57개 출신국 중 국적별 총 인원 100명 미만 46개 국가(2.37%)의 484명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출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2006)

<별표 1> 서울지역 배우자 자격 거주비자 (F-2)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